
    

1. 공부는 왜 할까요?

1  학생에게 공부는 필수이자 의무?

Ÿ 학생은 왜 공부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 

이외의 사회, 즉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생활하고 사회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함양하고 있어야 할 지식과 기초 학습 능력을 쌓기 

위해서지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배우고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학습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취평가도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업의 목적이 모두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기초 학력을 쌓고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인간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을 잘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계산하고, 길을 

찾고,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국어나 문학, 사회를 공부하면서는 사람과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추상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지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자녀의 두뇌 

또한 끊임없이 발달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Ÿ 학업을 하는 데에는 결과적인 이유 이외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학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성실성과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학교에서 일정한 진도에 따라 

학업 수행 과정을 거치면서 공통된 과제와 수업 진도를 나갑니다. 이 과정이 어떤 학생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각자의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을 함으로써 책임감을 연습하게 되고, 매일 매일 꾸준히 조금씩 과제와 



학업을 수행하면서 성실성이라는 인생에 중요한 덕목 중 하나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끝까지 수행했다는 성취감 또한 얻게 

됩니다. 학습 속도를 천천히 내는 학생이든, 빠르게 내는 학생이든, 결과가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진 것을 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녀에게 어려운 목표나 너무 

많은 과제를 준다면, 자녀는 쉽게 지치고 성취감보다는 무력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고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자녀가 좋은 결과나 높은 

성취도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속도와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과 과제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 학업을 하는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조그마한 

성취가 매일 매일 쌓이면, 자녀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쌓게 

되고, 자존감 높은 아이가 되어 성적이 높든 낮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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